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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최근 폭염, 폭우 등 극한기상 현상(extreme weather event)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

는 점을 감안하여, 기상충격*이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기상변

수의 추세적 변화(예: 연평균 기온상승)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본고는 극한기상 

현상의 영향을 직접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미래 물가상승률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고온 및 강수 충격으로 구분(각각은 월별 일최고기온 및 일최다강수량과 과거 월별평균 간의 차이). 이 중 충격
의 규모가 상위 5% 이상인 경우는 극한고온 및 극한강수 충격으로 지칭

 분석 결과, 국내 기상충격의 영향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 고온충격이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24개월 이상 지속(24개월 평균, 0.055%p 

상승)되었으며, 10mm 강수충격 발생 시에는 15개월 이상 지속(15개월 평균, 0.033%p 상승)되었다. 

 또한, 기상충격의 강도가 커질수록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예컨대, 

일반고온 충격* 발생 시 12개월간의 물가상승 압력은 0.03%p 수준이었으나, 극한고온 충격 발생 

시에는 0.56%p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상충격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

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고온충격의 크기가 상위 5% 미만인 경우

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품물가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고온･강수 충격 모두에 뚜렷한 상승압력을 

받았으나, 서비스물가의 경우 고온충격에는 상승압력을, 강수충격에는 하락압력을 받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서비스의 경우, 고온충격이 노동생산성 저하, 운영비 증가 등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반면, 강수충격은 서비스 수요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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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승호 지속가능성장실장, 이대건 기후리스크분석팀장께 감사

드립니다.
한국은행

 극한기상 현상을 포함한 기상청 기후전망을 반영하여 미래 물가상승률 변화를 추정해 보면, 

기상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후대응 노력의 

축소‧지연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경우, 고온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2031~2050년 

중 0.37~0.60%p, 2051~2100년 중에는 0.73~0.97%p로 현재(0.32~0.51%p)보다 2배가량 증가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업 등 기후 취약 부문의 생산성 및 공

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 인프라 등 기후 적응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금융 관련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극한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중장

기적 시계에서 실물‧금융경제, 통화정책 운영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정책 마

련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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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극한기상 현상이란 폭염, 폭우, 한파, 가뭄 등과 

같이 기상 상태가 평년값을 크게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1)한다. 이러한 극한기상 

현상은 일반적으로 수요･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초래한다.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생산설비 파손이나 유통망 붕괴는 

관련 상품･서비스의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나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 대상 상품･서비스의 가격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한다.2)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극한기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농산물, 식료품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일시 

상승하였다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극한기상 현상이 소비자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나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와 달리 

극한기상 현상이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나 소비패턴 

변화로까지 파급되어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뿐 

아니라 일반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충격의 

범위와 파급 기간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극한기상 현상의 심화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률의 변화 양상과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기상충격의 유형별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 기상관측자료의 평년치를 크게 

벗어난 극한값을 활용하여 고온충격과 강수충격 

변수를 정의하고, 국내 16개 광역·특별시 및 

자치도의 월별 패널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동태적 반응을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분석결과와 기상청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2100년까지의 미래 

물가상승 압력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극한기상 현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그림 1>)  

<그림 1> 극한기상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념도

 

1) 각국의 기후가 이질적인 데다 국가마다 기후대응 체계가 달라 극한기상 현상을 정의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WMO, 2023). 예컨대, 스웨덴기상청은 일최고기온이 27℃를 초과하면 폭염경보를 발령하는 
데 반해(Kan et al., 2025), 인도는 일최고기온 기준 45℃ 이상을 폭염으로 간주한다(인도기상청 홈페이지 
FAQ). 이에 IPCC는 전 세계의 극한기후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 관측치로부터 추정된 확률밀도 
함수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하는 기상현상(제5차 평가보고서)’을 극한기상으로 정의하고, 폭우의 경우 95퍼
센타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간주(제4차 평가보고서)하는 등 백분위수(예: 90퍼센타일, 95퍼센타일, 99퍼센타
일)를 활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IPCC, 2007; IPCC, 2014). 

2) 부정적 공급･수요충격은 주로 기상현상에 따른 피해 관점의 해석에 속하며, 구호물품, 재난복구 장비 등과 
같이 극한기상 현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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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극한기상 현상 심화가 국내 소비
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극한기상 현상과 자연재해를 

명시적인 물가안정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Kotz et al.(2023)은 

평균기온, 기온 변동성, 강수량 등의 다양한 

기상변수를 활용한 국가패널분석을 통해 기온상승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를 확인하고3), 

적극적인 기후 적응 정책 부재 시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2035년경 최대 1.2%p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Ciccarelli et 

al.(2023)은 월평균 기온과 기온 변동성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동 요인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 조건을 가진 국가나 여름철 등 

평균기온이 높을 때 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Faccia et al.(2021)은 4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단기적으로 신흥국의 식품가격 상승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등 대부분의 가격지수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히려 하락압력이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자연재해를 변수로 활용한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유형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Kabundi et 

al.(2022)은 가뭄이 식료품가격 상승을 통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반면 홍수는 부정적인 

수요충격(수요감소)을 유발하여 물가상승 압력의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4) 아울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연구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Cevik & Jalles(2023)는 국가 간 

소득수준별 차이를 강조하며, 선진국에서는 

극한고온 충격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뭄 발생이 

중요한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Duprey & 

Fernandes(2025)는 캐나다 사례를 통해 홍수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여름철 폭풍은 경제 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원석 

외(2024)는 이상기온 빈도, 5일최다강수량, 해수면 

높이 등 다양한 기후변수를 활용한 ‘기후위험지수 

(Climate Risk Index, CRI)’를 구성하고, 기후위험 

지수 상승이 국내 산업생산 감소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병수·민초희 

(2024)는 평균기온 상승5)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물가 전반에 상승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이질적인 

기상요인들을 단일 지수로 평가하거나, 강수량 변화 

등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의 기상충격이 물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종합지수나 

평균기온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폭염, 폭우 

등에 대한 물가반응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6) 

극한기상 현상의 심화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Kotz et al.(2023)은 동 분석결과 외에도 기온변동성이 커지면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동안 통계적으로 유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된다고 분석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Cantelmo et al.(2024)은 NK-DSGE 모형에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수요의 불확실
성 상승과 총수요 감소 요인을 반영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5) 동 연구는 이승희(2024)와 마찬가지로, 기상변수의 극값이 아닌 평균기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극한기후 
심화보다는 점진적‧만성적 기후변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6) 예컨대, 조병수·민초희(2024)는 일부 분석모형에서 이상기온이나 폭염 발생을 더미변수로 취급하여 극한고
온 조건에서의 평균기온 1℃ 상승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이는 폭염의 강도(예: 일최고기온의 수준) 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물가영향 부분에서도 극한기상 
현상 자체를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평균기온 전망치만을 적용하여 미래 물가수준 변화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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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고는 극한기상 현상 심화가 국내 지역의 소비

자물가지수 변화율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Jordà(2005), Lucidi et 

al.(2024), Kabundi et al.(2022) 등을 참고하여, 패널

자료에 대한 국소투영방법론(Local Projection with 

panel data)을 활용하였다. 패널국소투영법7)은 충격 

발생 이후 시차(h)별 종속변수에 대한 패널회귀식을 

독립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외생적 충격에 따른 종속

변수의 동태적 반응(Impulse Response Functions, 

IRF)을 직접 식별하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

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1)

   여기서  는 지역 i, 시점 t의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산업생산지수)를 로그변환한 값이다.8)

∆  는 충격 발생에 대한 기준시점9) 대비 h개

월 후  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충격 발생 시점

의 전년동월 물가지수 수준 대비 변화율10)(또는 산

업생산지수 변화율)에 대한 동태적 반응을 추적하는 

변수이다.  는 고온충격 변수( )와 

강수충격 변수( )로 구성된 기상충격 

벡터이며, 각 변수는 식(2)와 같이 지역 i, 시점 t에 

관측된 일최고기온( ) 및 일최다강수량

( )과 과거 기준기간(1961-1990)의 동일 월 

평균값(이하 ‘월별평년값’,    )11) 간의 차이

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고온충격은 월중 일최고기

온이 월별평년값보다 1℃ 상승한 경우를, 강수충격

은 월중 일최다강수량이 월별평년값보다 10mm 증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12)13)

      
        




 식(2)

7) 패널국소투영법은 전통적인 패널벡터자기상관(Panel Vector Autoregression, PVAR) 모형 기반의 분석과 달
리 변수 간 구조적 관계(예: 충격의 순서, 반응의 방향 등)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없어 모형의 식별오류
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데다, 모형 설계 시 비선형 관계를 더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ordà & Taylor, 2025). 

8) 분석에서는  에 100을 곱해 시점 간  차분값이 물가상승률(%)의 근사치가 되도록 하였다.
9) 기준시점은 충격 발생 이전 시점을 의미하며, 연구 목적에 따라 t-1기(전월대비 변화) 또는 t-12기(전년동

월대비 변화)로 설정할 수 있다. 본고는 Lucidi et al.(2024) 및 물가영향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전년동월대
비 물가상승률의 반응’을 추적하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 기준시점을 t-12기로 설정하였다.

10) 본고는 충격에 따라 종속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동태적 반응을 ‘물가상승률 확대‧축소’ 또는 ‘물가 상
승‧하락 압력’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품목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본고의 ‘물가상승률’은 국내 각 지역
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CPI) 변화율(%, 전년동월대비)에 대한 평균적인 추세를 의미한다. 

11) Kim et al.(2025) 등 기후평년에 상응하는 과거 기준기간을 설정하고 현 시점 관측치와의 차이를 기상충
격 변수로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고는 분석기간(1990-2025)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과거 30년
에 해당하는 기간의 각 지역별 기상관측자료 평균값을 월별평년값으로 활용하였다.

12) 본고에서 고온 및 강수 충격은 월별 일최고기온과 일최다강수량이 과거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
하는 변수이다. 예컨대, 고온현상이나 강수량이 과거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각 기상충격은 0에 가까
울 것이며, 이 경우는 이상기후나 극한기상 현상이라 정의할 수 없다. 반면, 이례적인 고온 또는 강수 현
상이 관측되었다면 기상충격은 0보다 훨씬 큰 양수값으로 나타나며, 그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극한기상 현상 발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고에서 고온 및 강수 충격의 기본 단위는 각각 1℃, 10mm
로 설정하였으며, 동 단위를 바탕으로 기상충격에 따른 한계효과(또는 민감도)를 정량화하였다.

13) 고온충격의 경우, 분석기간 초기(1990~2009)에는 과거 기준기간 평균과의 차이(이하 ‘평년편차’)가 두드
러지지 않다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온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월별 일최고기온의 
평년편차도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그림 A1>, <BOX 1>) 반면, 강수충격은 고온충격과 달리 충
격의 규모에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최근 꼬리 위험(tail-risk)을 의미하는 폭우, 집중호우 
등의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그림 A2>, <BO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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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상충격의 크기에 따라 극한기상 현상을 구

분하고 이에 따른 물가반응의 비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모형에서는 각 기상충격 변수를 특정 임

계점(예: 기상충격의 크기가 상위 5% 이상인 경우)

을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비선

형성을 확인하는 모형에서는 각 기상충격을 두 개

의 구간변수 조합(   )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각 기상충격에 따른 물가상

승률 변화()도 구간별로 추정( )되었다. 

동 모형은 식(2)를 적용한 기본모형과 구분하고자 

‘구간추정모형’이라 지칭하였다. 

   다음으로 식(1)의  는 통제변수 벡터로, 과거

에 발생한 기상충격을 통제하기 위한 충격 발생 직

전 3개월간(  )의 기상충격(  ∼  )과 

종속변수의 단기변동성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전월대비 물가상승률 및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의 시차항14)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기상충격 이외

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적 요인을 통제

하기 위해 국제유가 변동률, 환율 변동률 및 실업률

을 추가하였다. 와 은 시간불변의 지역별 특징

과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한 지역별 및 월별 고정효

과변수(fixed effect variables)이며, 는 외환위

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급격한 물가변동이

나 주요 위기상황의 영향을 통제하는 연도 단위의 

더미변수이다. 마지막으로, 는 관측되지 않은 물

가상승률의 추세적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시간추세 

변수이다.

   한편, 충격반응함수의 회귀계수(이하 ‘반응계수’)

는 패널고정효과모형에 대한 최소제곱법을 적용하

여 추정하였다. 또한,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에

서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지역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사용해 이를 

보정하였다. 분석자료는 1990년 1월부터 2025년 3

월까지의 국내 16개 광역‧특별시 및 자치도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상관측자료와 미래 기

후변화 전망 정보는 기상청 자료를, 거시경제 변수

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15)

3. 분석결과 및 해석

3.1 기상충격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 충격반응의 지속성
   

   기상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CPI 

inflation)의 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고온충격과 강

수충격 모두 물가에 상당기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먼저 단기 충격반응을 보면, 일최고기온이 1℃ 

더 증가하는 고온충격(이하 ‘고온충격’)과 일최다강

수량이 10mm 증가하는 강수충격(이하 ‘강수충격’)

은 발생 즉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0.056%p, 

0.031%p 확대시켰다. 이후 충격의 효과 일부가 시

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면서, 발생 시점부터 3개월

간 고온충격은 평균 0.057%p, 강수충격은 평균 

0.039%p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

다.16) 중장기 반응의 경우, 고온충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이 충격 발생 4개월 후 최고

(0.065%p)로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완화되는 양상

을 보였다. 충격 발생 후 1년간의 평균 물가상승 효

과는 0.055%p 수준이었다. 강수충격 역시 물가상승 

압력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충격 

14) 로그변환 후 백분율 단위로 환산한 소비자물가지수 및 산업생산지수()에 대한, t-1기의 전월대비 변화     , t-2기 전월대비 변화     및 t-3기 전월대비 변화    를 의미한다. 
15) 분석에 적용한 모든 변수에 대해 Im-Pesaran-Shin(IPS) 검정(Im et el., 2003)으로 단위근 존재 여부를 검

정한 결과,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패널단위근 존재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자료의 정상성
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및 검정 결과는 <BOX 1>을 참조하길 바란다. 

16) 본고는 각 시차(h)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점 전후의 반응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할 때 평균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으며, 반응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95% 신뢰구간 안에 0점이 상당기간 포함될 경우 충격의 효과가 소멸해 상승 또는 하락압력이 소멸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충격 발생 직후부터 1년간의 반응계수 추정결과는 <BOX 2>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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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후 1년간의 평균 물가상승 효과는 0.033%p 

수준이었다. 

   특히, 강수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약 15

개월 이후 소멸되는 것과 달리, 고온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24개월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간의 선행연구가 극한기상 현상

이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물가에 대한 일시적 교란 

요인으로 평가한 것과 차별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

온충격 변수가 날씨의 변동성뿐 아니라 이상고온 

현상의 장기적인 심화 추세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A1>) 

<그림 2> 기상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온충격 변수에 HP 필터

(Hodrick-Prescott filter)를 적용하여, 장기추세 성분

을 제거한 고온충격 변동성의 충격반응함수를 추정

해 보았다. 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전반적으로 축

소되었으며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소멸되었다.(<그림 

3>) 동 결과는 고온충격 ‘발생’이라는 날씨의 변동

성만으로는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

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 아울

러, 고온충격 변수에 드러난 추세적인 변화가 인플

레이션 기대나 가격설정 메커니즘에 구조적인 변화

를 야기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의 지속성을 강화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7) 

<그림 3> 장기추세를 제거한 고온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한편, 앞서 살펴본 기상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

력이 부정적인 공급충격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보

고자, 식(1)의 종속변수를 산업생산지수 변화율로 

대체하여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강수충격 발생 

시 산업생산지수 변화율이 최대 0.21%p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생산 차질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생

산 차질은 1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그림 4>) 다

만, 고온충격이 산업생산지수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는데,18) 이는 고온충격에 따른 공급

17) IPS 방식의 패널단위근 검정을 통해 패널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중장기 반응에서 나타난 
고온충격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가 허구적 상관관계일 가능성은 상당 부분 배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에 본고는 이상고온 현상 심화 추세가 물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 효과는 생산자의 가
격 조정, 소비자의 수요패턴 변화 등 구조적인 방식을 통해 파급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18) 고온충격 발생 직후(h=0~1) 충격에 따른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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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부정적 영향이 산업생산지수로 포착되지 않

는 농‧축‧수산물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거나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 기상충격에 따른 산업생산지수 변화율의 
동태적 반응1)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3.2 극한기상 조건에서의 물가상승률 반응

: 기상충격 반응의 비선형성

   한편, 기상충격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단위당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충격

반응의 민감도’ 또는 ‘한계효과’)은 양적·질적으로 달

라질 수 있다.19) 이에 본 절에서는 기상충격에 대

한 물가의 반응이 기상충격의 크기에 따라 비선형

적으로 변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이를 위해 

고온충격 및 강수충격 변수를 상위 5% 이상20)의 

극한구간과 그 미만의 일반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

별 기상충격에 대한 반응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온충격의 크기가 상위 5%를 넘어서

는 극한고온 구간에서 충격반응의 민감도가 일반고

온 구간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상위 5% 이상의 극한고온 구간에서 추

가적인 1℃ 기온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

년간 평균 0.11%p 확대시키는 반면, 상위 5% 미만

의 일반고온 구간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년간 

0.043%p 확대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동일한 1℃ 

고온충격이라 하더라도 극한고온 구간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일반고온 구간에 비해 2.5배 이상 증폭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 구간별 고온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차의 95% 신뢰구간에 0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고온충격이 산업생산
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9) 이와 관련하여 Burke et al.(2015)은 전 세계 166개국 패널자료를 통해 연평균 기온과 경제성장률이 역 
U자형 관계임을 확인하고 임계점 이상의 열스트레스가 생산성 저하 등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였다. Graff Zivin & Neidell(2014)은 미국 근로자의 노동시간 자료를 분석하여, 극한고온 
조건에서 야외 노동시간은 급감하고 실내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등 고온현상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서비
스 수요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IPCC(2023)는 일최다강수량이 임계점을 초과하는 폭우 발생 시 지역 
내 배수시설이나 관련 인프라 용량을 초과해 도심 홍수 피해가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20) 본고는 IPCC, ETCCDI(세계기상기구(WMO) 산하기관), STARDEX(유럽연합(EU) 연구프로젝트) 등이 정의한 
극한기후지수를 참고하여, 극한기상 현상을 정의하는 데 상위 5%(95퍼센타일)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극한강수 현상을 정의할 때 주로 쓰는 기준점이다(기후정보포털, 기상청). 



9

   아울러, 극한고온 발생 시 단위충격에 대한 한계

효과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비선형성)을 반영하여, 

구간별 고온충격 크기에 따른 실질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시산하여 보았다.21)(<표 1>) 먼저, 상위 5% 

미만의 일반고온 구간에서는 일최고기온이 평년대

비 0.7℃ 상승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

률이 증가한 효과는 단기적(h=0~2)으로 0.033%p, 

장기적(h=0~11)으로는 0.030%p 수준을 보였다. 반

면, 상위 5% 이상의 극한고온 구간에서 일최고기온

은 평년대비 4.9℃ 상승하였는데, 동 수준의 고온충

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기적으로 0.52%p, 장기

적으로 0.56%p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 고온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1)

구분 단기(h=0~2)
[95% 신뢰구간]

장기(h=0~11)
[95% 신뢰구간]

▪기본모형2) 0.046
[0.032, 0.061]

0.045
[0.027, 0.062]

▪구간추정모형3)

  ① 일반고온
     (< 상위 5%)

0.033
[0.022, 0.043]

0.030
[0.017, 0.042]

  ② 극한고온 
    (≥ 상위 5%)

0.52
[0.30, 0.73]

0.56
[0.26, 0.86]

주: 1) 구간별 한계효과에 고온충격 크기(=일최
고기온-월별평년값)의 평균을 곱한 값

    2) 기본모형의 한계효과() 적용
    3) 구간추정모형의 한계효과(,  ) 적용
자료: 자체추정

   이는 극한고온 충격의 비선형적 영향을 명시적

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상고온이 물가에 미치

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고

온충격의 크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모형(기본모

형)과 상위 5%를 기준으로 고온충격 변수를 분할해 

추정한 모형(구간추정모형)의 단기 물가상승 압력을 

비교해 보면, 일최고기온이 비교연도보다 약 4℃ 이

상 높아지는 구간부터는 기본모형이 구간추정모형

에 비해 고온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0.19~ 

0.29%p 낮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고온충격에 따른 단기 물가상승 압력
비교 : 기본모형 vs. 구간추정모형

모형별 패턴1)

   모형 간 차이2)

주: 1) 구간추정모형은 변수 분포의 임계점(상위 5%)

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충
격반응을 별도의 선형계수로 추정한다는 점
에서, 임계점에서 반응계수 간 불연속성이 
존재할 수 있음

    2) 기본모형에서 과대‧과소평가되었던 물가영향
의 수준(예: -값은 기본모형이 포착하지 못한 
극한고온 구간의 물가상승 압력)

자료: 자체추정

21) 단위충격(1℃ 상승)에 대한 구간별 한계효과(,  )와 구간별 고온충격 규모(,  )의 평균을 곱하여 산출한 총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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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충격의 경우에서도 극한강수 구간에서 충격

반응의 민감도가 일반강수 구간에 비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상위 5% 이상의 극한

강수 구간에서는 단위당 강수충격(10mm 증가) 발

생이 1년간 물가상승률을 평균 0.054%p 확대시킨 

반면, 일반강수 구간에서는 0.024%p 확대시키는 데 

그쳤다.

 

 <그림 7> 구간별 강수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극한강수 발생 시 확대되는 충격반응의 민감도

를 반영하여 구간별 강수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

승 압력을 시산한 결과, 극한강수 구간에서 일최다

강수량은 평년대비 82.4mm 증가해 소비자물가상승

률을 단기적으로 0.47%p, 장기적으로 0.45%p 확대

시킨 효과가 확인되었다.(<표 2>) 동 결과는 일반강

수 구간에서 일최다강수량이 평년대비 3.5mm 증가

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기적(h=0~2)으로 

0.0011%p, 장기적(h=0~11)으로 0.0009%p 올린 것

과 비교해 크게 증폭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강수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1)

구분 단기(h=0~2)
[95% 신뢰구간]

장기(h=0~11)
[95% 신뢰구간]

▪기본모형2) 0.010
[0.007, 0.014]

0.009
[0.005, 0.013]

▪구간추정모형3)

  ① 일반강수
     (< 상위 5%)

0.0011
[0.0007, 0.0015]

0.0009
[0.0003, 0.0014]

  ② 극한강수 
    (≥ 상위 5%)

0.47
[0.23, 0.71]

0.45
[0.21, 0.69]

주: 1) 구간별 한계효과에 강수충격 크기(=일최
다강수량-월별평년값)의 평균을 곱한 값

    2) 기본모형의 한계효과() 적용
    3) 구간추정모형의 한계효과(,  ) 적용
자료: 자체추정

   극한강수의 영향을 추정할 때22) 고온충격과 마

찬가지로 충격의 크기에 따라 증폭되는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극한강수 충격에 따른 물가상

승 압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평년보다 

일최다강수량이 약 60mm 이상 높아지는 상위 5% 

이상의 구간에서 기본모형을 활용해 강수충격의 물

가영향을 추정하면 구간추정모형보다 0.11~0.18%p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그림 8>) 

<그림 8> 강수충격에 따른 단기 물가상승 압력 
비교 : 기본모형 vs. 구간추정모형

   모형별 패턴1)

22) 단위충격(10mm 증가)에 대한 구간별 한계효과(,  )와 구간별 강수충격 규모(,  )의 평균을 곱하여 산출한 총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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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간 차이2)

주: 1) 구간추정모형은 변수 분포의 임계점(상위 5%)

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충
격반응을 별도의 선형계수로 추정한다는 점
에서, 임계점에서 반응계수 간 불연속성이 
존재할 수 있음

    2) 기본모형에서 과대‧과소평가되었던 물가영향
의 수준(예: -값은 기본모형이 포착하지 못한 
극한강수 구간의 물가상승압력)

자료: 자체추정

3.3 기상충격의 파급경로

: 품목별 물가에 대한 충격반응의 이질성

   본 절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상품물가와 서비

스물가로 구분한 후 품목별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비교분석23)을 통해, 기상충격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세부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24). 

   먼저 기상충격이 상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추정결과를 보면, 고온 및 강수 충격 발생은 모

두 상품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그림 9>) 

단위 고온충격(+1℃)과 강수충격(+10mm)은 상품물

가 상승률을 1년간 각각 0.043%p, 0.061%p 확대시

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의 지

속기간 측면에서 보면, 고온충격이 강수충격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상품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온충격

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24개월 이후에도 지속되

는 반면, 강수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16개월 

이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수충격이 

총수요에 미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여 물가

상승 압력 일부를 상쇄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9> 기상충격에 따른 상품물가 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상품물가의 세부품목별 반응을 보면, 대체로 기

상충격에 대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민감도가 공업

제품 가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10>) 고온

충격은 충격 발생 이후 3개월(h=0~2) 동안 농･축･
수산물 및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을 각각 0.13%p, 

0.021%p 확대시켰으며, 강수충격은 같은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을 각각 

0.081%p, 0.054%p 확대시켰다. 다만, 상품 품목을 

더 세분화하면 기상충격이 각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기상충격 유형에 따라 크게 상이하였다. 예

를 들어,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고온충격 발생 시에

23) 개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공급 특성에 따라 기상충격이 해당 가격에 미치는 방향이나 파급기간은 크
게 다를 수 있다. 이에 기상충격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화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기상충격에 대한 산업별, 제품별 가격 반응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하에서의 Wald 검정을 통해 품목별 추정계수 간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한 후, 품목별 충격반응 수준과 패턴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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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강수충격 발생 이후에는 3개월간 0.081%p 확대되

었다.25) 축산물 가격 상승률은 고온충격 발생부터 

이후 3개월간 0.14%p 높아진 반면, 강수충격 발생 

시에는 0.051%p 낮아졌다. 아울러, 기간별 파급효과

도 기상충격 유형에 따라 세부품목별로 상당한 차

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고

온충격 발생 시 단기에는 0.17%p 높아지지만 장기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강수충격 발생 시에는 장기에도 0.14%p 확대되었다.

<그림 10> 상품물가 하위품목에 대한
 기상충격 유형별 물가상승률 변화1)

       고온충격

        강수충격  

주: 1) 각 시차에 대한 품목별 반응계수의 기간별 
평균 및 표준오차를 나타낸 것이며, 회색은 
점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한편, 기상충격이 서비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 유형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고온충격 발생 시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년간 

0.066%p 높아진 반면, 강수충격의 경우 1년간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h=12~24) 평균 

0.032%p 하락2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온충

격의 경우, 농산물, 식료품 등 원자재비 상승을 통

해 서비스물가에 상승압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냉방비, 시설유지비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

영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강수충격

은 공급 측면의 영향보다는 관련 서비스 수요를 위

축시키는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25) 고온충격에 수산물 가격이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동 상품의 공급이 대기온도보다는 해수온 
변화에 더 민감한 데다, 연평균 기온상승이 아닌 폭염 등의 이상고온 현상은 해수온에 즉각적‧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 효과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수충격의 경우, 조업활동 제약에 따른 수산물 
공급량 감소, 양식업 피해 등을 통해 단기적인 물가상승률 확대 효과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26) 강수충격이 서비스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강수충격 발생 직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가 충격 발생 9개월 이후부터 물가 상승압력에서 하락압력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12개월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물가상승률 축소효과가 나타났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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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상충격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아울러, 서비스물가를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외

식 및 외식제외)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고온

충격 발생 시에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물가상승 

효과가 나타난 반면, 강수충격에 대해서는 품목 간 

이질성이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12>) 

공공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고온충격(1℃ 상

승) 발생 이후 3개월 동안 각각 0.076%p, 0.080%p 

높아졌으며, 외식 및 외식제외 서비스 등으로 세분

화한 결과(외식 +0.069%p, 외식제외 +0.082%p)도 

유사하였다. 반면, 강수충격(+10mm)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률을 단기적으로(h=0~2) 0.017%p 높였다

가 그 이후 효과가 소멸되었으며,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률에는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7) 이는 개인서비스의 경우 공공서비스에 

비해 재료비, 인건비 등의 공급충격 또는 수요변화

에 취약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서비스물가 하위품목에 대한
 기상충격 유형별 물가상승률 변화1)

        고온충격

        강수충격

주: 1) 각 시차에 대한 품목별 반응계수의 기간별 
평균 및 표준오차를 나타낸 것이며, 회색은 
점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Ⅲ.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국내 물가영향 추정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기상충격의 반응계수

를 활용하여, 향후 전 지구적 탄소감축 노력 약화･ 
지연 등으로 극한기상 현상의 발생 강도가 심화되

는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미래 기후변화의 국내 소비자물가 파급효

과 추정의 전제가 되는 극한기상 현상 전망치는 기

상청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극한기후지수 

전망자료’28) 가운데 연도별 일최다강수량 및 일최

고기온 전망치를 활용하였다. 동 전망치는 연중 최

27) 공공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충격발생 이후 3개월간 0.016%p 낮아지고 1년 동안(h=0~11) 0.014%p
의 하락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 충격반응의 표준오차 범위와 95% 신뢰구간이 0점을 지나
는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28)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climate.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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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값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본고의 월별 관측

치 기준 상위 5% 수준의 극단적 기상현상에 상응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전망치는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노력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 경로29)

로 구분되는데, 본고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

장 소극적인 ‘고탄소경로(SSP5-8.5)’와 가장 적극적

인 ‘저탄소경로(SSP1-2.6)’의 전망치를 적용하였다. 

   기상청은, 모든 시나리오 경로하에서 일최다강수

량과 일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그림 13>) 일최다강수량의 경우 2100년경 

고탄소경로하에서 178.8mm(현재30) 대비 42.2% 상

승)까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저탄소경로하에서는 

153.2mm(현재 대비 21.9% 상승)까지 증가할 것으

로 전망했다. 일최고기온도 2100년경 고탄소경로하

에서는 42.2℃(현재 대비 22.7% 상승)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저탄소경로 하에서는 그보다 낮은 

36.5℃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그림 13> 우리나라 미래 극한기후 전망 정보1)2) 

(고온) 일최고기온 전망

(강수) 일최다강수량 전망3)

주: 1) 일최다강수량 및 일최고기온은 각 시나리
오에 따른 전망치의 연중 최댓값 기준

    2) 그래프에 표기한 수치는 각 시나리오에 대
한 2091년부터 2100년까지 전망치의 평균

    3) 저탄소경로에서 평균 추세를 크게 벗어나
는 전망치(outlier)는 제외하였음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경로별 극한기상 전망치를 앞 장에서 

도출한 구간추정모형에 대입하여 보면,31) 향후 5년

간 고탄소경로 하에서 극한기상 현상 심화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 압력은 저탄소경로하에서의 추정치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50년 이후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먼저 고

탄소경로하에서 고온충격 발생에 따른 평균적인 물

가상승 압력을 보면, 2030년까지는 저탄소경로와 

유사한 0.32%p 수준이지만, 2051~2100년 중에는 

저탄소경로(0.34%p)보다 훨씬 높은 0.73%p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각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고탄소경로의 일최고기온 최대 전망치를 적용

해 보면, 2051~2100년 중 고온충격이 소비자물가상

승에 미치는 영향은 저탄소경로의 2.5배 이상인 

29) 4개의 시나리오 경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에 따라 구분되며, 각 시나리오의 2100년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는 SSP1-2.6이 가장 낮고, SSP2-4.5, SSP3-7.0, SSP5-8.5 순으로 높아진다. 

30)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2022)의 기준에 따라, 최근 기후에 대한 기준기간(2000-2019년)의 일최다강수
량(125.7mm) 및 일최고기온(34.4℃) 수준을 현재값으로 적용하였다.

31) 2025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간을 2030년경(2025-2030), 2050년경(2031-2050), 2075년경(2051-2075), 
2100년경(2076-2100) 등 4개 시점으로 구분하고, 저탄소 및 고탄소 경로하에서 각 기간의 일최고기온 
및 일최다강수량 전망치 평균과 본고에서 정의한 기준시점 간의 차이를 기상충격의 크기로 적용하여 미
래 물가상승 압력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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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p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 연구의 추정치를 크게 상회한다. 예컨대, 

본고는 2031~2050년 중 고온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0.37%p로 추정한 반면, 조병수‧민초희(2024)

는 점진적인 기후변화(연평균 기온상승)가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2024년부터 2040년 중 연평균 0.037%p 

높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32) 아울러, 고탄소경로하

에서 강수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2030년경에

는 0.31%p 수준이나, 2051~2100년 중에는 저탄소

경로(0.36%p)보다 높은 0.44%p까지 확대될 수 있으

며 동 기간 일최고기온 최대 전망치 적용 시에는 

0.71%p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4> 미래 극한기상 현상 심화에 따른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1)2) 추정결과

고온충격

0.32 
0.37 

0.60 

0.85 

0.28 
0.33 0.34 0.34 

0.51 
0.60 

0.90 

1.04 

0.0

0.3

0.6

0.9

1.2

1.5

~2030년
(2025-2030)

~2050년
(2031-2050)

~2075년
(2051-2075)

~2100년
(2076-2100)

(SSP5-8.5) 고탄소경로

(SSP1-2.6) 저탄소경로

(%p)

최대 전망치 적용

강수충격

0.31 0.34 
0.40 

0.47 

0.32 0.33 
0.37 0.35 

0.51 
0.58 

0.70 0.71 

0.0

0.2

0.4

0.6

0.8

1.0

~2030년
(2025-2030)

~2050년
(2031-2050)

~2075년
(2051-2075)

~2100년
(2076-2100)

(SSP5-8.5) 고탄소경로

(SSP1-2.6) 저탄소경로

(%p)

최대 전망치 적용

주: 1) 미래 기상충격의 총효과로서 충격 발생부
터 1년간(h=0~11) 유지되는 소비자물가상
승률의 변화를 의미하며, 반응계수는 상위 
5% 구간 추정치를 적용

    2) 고탄소경로에 대한 상한값은 해당 기간 내 
나타난 극한기상변수의 최대 전망치를 적용

자료: 자체추정

   동 추정결과는 향후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극

한기상 현상이 심각해질 경우, 기상충격의 물가영향

이 중장기 물가안정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저탄소경로하에서

고온충격과 강수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현저

히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완화 대응이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축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임

을 시사한다. 

32) 조병수‧민초희(2024)는 NGFS 시나리오 중 향후 추가적인 기후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 경로(Current 
policies)하에서 연평균 기온상승으로 인한 물가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
이 2024년부터 2040년 중 0.6%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후변화로 인한 연평균 물가상승률(16년
간 평균)로 환산하면 0.037%p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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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시사점

   본고는 폭염, 폭우 등 극한기상 현상 심화가 국

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상청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극한기

상 현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극한기상 현상은 단기적인 물가변동성 

확대에 그치지 않고 12개월 이상의 장기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충격 유형별

로 보면, 고온충격이 강수충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강

수충격도 충격의 규모가 커질 경우 물가상승 효과

의 지속성이 크게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기상충격의 크기가 커질수록 물가에 미

치는 영향력이 비선형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상위 5% 이상의 극한구간에서 고온충격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일반고온 구간의 2.5

배를 상회하였고, 극한강수 구간의 강수충격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일반강수 충격의 2.3배에 

달하였다. 이는 극한기상 현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

우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기상충격이 해당 상품 및 서비스 물가에 미치

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물가의 경

우 고온 및 강수 충격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압력을 

받았다. 특히, 기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축‧
수산물 가격의 한계효과가 공업제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물가의 경우 고온충격에는 

상승압력을 받지만 강수충격에는 유의미한 상승압

력을 받지 않았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압

력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온충격이 노

동생산성 저하,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서비스 공

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반면, 강수충격

의 경우 서비스 수요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더 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의 미래 기상전망 자료를 고려할 때 

기상충격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적으

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소감축 노력의 

축소･지연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100년경 극한고온 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0.85~1.04%p로, 현재(0.32~0.51%p)보다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

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경우, 국내에서도 기상충

격이 중장기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극한기상 현상

으로 인한 물가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후 적응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기상충격의 규모와 이로 인

한 물가상승 압력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향후 동 추

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축‧수산업 

등 기후 취약 부문의 생산성과 공급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한 투자 확대,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및 보

험·금융 관련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기상충격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개별 상

품 및 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기상충격이 각 상품･서비스의 수요･공급 체계에 파

급되는 경로와 시차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모니터

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극한기상 현상의 일상화

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극한기상 현상 심

화가 실물･금융경제, 통화정책 운용 여건 등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물가영향을 추정

하는 데 있어 본고의 분석모형은 여전히 다음과 같

은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째, 가뭄, 냉해, 태풍 등 다른 유형의 극한기상 현상

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해외 극한기

상 현상의 국내 파급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



17

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래 물가상승 압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 극한구간의 기상충격 크기가 현

재보다도 더 커지면서 증폭되는 비선형적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33)이 있다. 아울러, 

폭염, 폭우 등 극한기상 현상이 연속적으로 혹은 동

시에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본 연구의 추정

치를 상회할 수 있다. 셋째,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투자 수준, 인구 고령화, 기후 민감 산업비중 변화 

등 지역경제의 구조적 요인 역시 향후 기상충격의 

영향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으나, 본고에서

는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의 미래 물가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의 기상충격과 물가 간

의 구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결과로 이해해야 하

며, 실제 미래 물가상승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가

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3) 예컨대, 본고의 분석기간(1990-2025) 내 관찰된 극한기후지수보다 미래의 극한기후지수가 훨씬 더 심각
한 것으로 보아 극한구간에서 나타나는 물가반응의 민감도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초기의 비선형적 반응계수를 활용함으로써 미래 물가상승 
압력의 잠재적 상한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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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분석자료 개요 및 기초 통계 (1/2)

 

<표 A1> 원자료 정보 및 기초 통계1)

구분 변수명 원자료명 출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6,768 78.32 21.36 

상품물가지수 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6,768 78.52 22.37 

서비스물가지수 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6,768 77.96 20.74 

산업생산지수  광공업 생산지수
(2000=100)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6,708 80.10 32.48 

일최고기온  최고기온
(℃)

기상자료개방포털, 
기상청 6,768 24.79 7.86 

일최다강수량  일최다강수량
(mm)

기상자료개방포털, 
기상청 6,768 42.98 41.51 

환율2) 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원) ECOS, 한국은행 6,768 1,081 195 

국제유가2)  국제상품가격-원유
(달러/배럴) ECOS, 한국은행 6,752 51.77 31.25 

실업률  행정구역별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6,656 3.17 1.45 

주:  1) 분석대상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광역시 및 9개 자치도로 총 16개 지역이며, 분석기간
은 199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로 하였음

     2) 환율 및 국제유가는 전국 기준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제유가는 WTI‧Dubai‧Brent 가격
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음

 

<표 A2> Im-Pesaran-Shin(IPS)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1)2)

변수 t-통계량 p-값

로그변환3)

ln  -5.7976 0.0000ln  -7.4804  0.0000ln  -4.5942 0.0000ln -5.4389 0.0000

로그차분4)

(전월대비, %)

ln -69.0794 0.0000

ln -72.3674 0.0000

ln -62.6515 0.0000

ln -77.1228 0.0000

기상충격5)
  -50.3517 0.0000

 -61.6550 0.0000

거시변수  -19.4332 0.0000

주: 1) 검정 통계량은 개별 패널의 단위근 검정 결과를 평균‧표준화하여 산출(Adjusted t-statistics)
    2) 귀무가설(H0): 변수가 단위근을 가짐
    3) 식(1)의 에 해당하는 변수
    4) 식(1)의 에 포함하는 변수로, t기와 t-1기의 로그차분값을 백분율로 환산
    5) 식(1)의  에 해당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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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분석자료 개요 및 기초 통계 (2/2)
  <그림 A1> 고온충격의 강도 및 극한고온 충격의 발생 빈도 변화 추이1)2)

 


(oC)

 


(oC)

주: 1) 좌측 그래프는 분석기간에 대한 고온충격(=월별관측치-월별평년값) 변화 추이이며, 검은색 실선은 36
개월 이동평균을 의미

    2) 우측 그래프는 충격의 크기가 상위 5% 이상에 해당하는 월의 고온충격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 기상청

  <그림 A2> 강수충격의 강도 및 극한강수 충격의 발생 빈도 변화 추이1)2)

 


(mm)

 


(mm)

주: 1) 좌측 그래프는 분석기간 중 강수충격(=월별관측치-월별평년값) 변화 추이이며, 검은색 실선은 36개월 
이동평균을 의미

    2) 우측 그래프는 충격의 크기가 상위 5% 이상에 해당하는 월의 강수충격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 기상청

 

<표 A3>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의 품목성질별 구분 및 가중치(2022)

분류 가중치 분류 가중치
상품 447.6      의약품 15.9
  농축수산물 75.6      화장품 11.1
     농산물 38.4   기타공업제품 61.0
     축산물 26.4   전기‧가스‧수도 33.7
     수산물 10.8 서비스 552.4
  공업제품 338.3   집세 99.1
     가공식품 82.7   공공서비스 120.1
     내구재 73.0   개인서비스 333.3
     섬유제품 43.8      외식 138.0
     출판물 4.2      외식제외 195.3
     석유류 46.6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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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기본모형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충격반응계수
<표 A4> 기본모형에 따른 기상충격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응계수1)2)

종속변수: ∆    ln     ln   ×  

고온충격 
(1℃ 상승의 한계효과) 

강수충격 
(10mm 증가의 한계효과) 

Adjusted
R squared3)

(1) h=0 0.0561*** (0.008) 0.0307*** (0.006) 0.614

(2) h=1 0.0587*** (0.009) 0.0443*** (0.006) 0.614

(3) h=2 0.0560*** (0.010) 0.0421*** (0.006) 0.608

(4) h=3 0.0637*** (0.010) 0.0338*** (0.006) 0.606

(5) h=4 0.0645*** (0.011) 0.0308*** (0.007) 0.596

(6) h=5 0.0645*** (0.012) 0.0311*** (0.008) 0.588

(7) h=6 0.0629*** (0.013) 0.0299*** (0.009) 0.584

(8) h=7 0.0501*** (0.012) 0.0329*** (0.009) 0.590

(9) h=8 0.0483*** (0.012) 0.0329*** (0.009) 0.598

(10) h=9 0.0489*** (0.012) 0.0281*** (0.009) 0.605

(11) h=10 0.0394*** (0.011) 0.0301*** (0.009) 0.609

(12) h=11 0.0426*** (0.011) 0.0300*** (0.009) 0.610

주: 1) 동 결과를 시차(h)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음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3) R제곱 값에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해 조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표 A5> 기본모형에 따른 기상충격의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반응계수1)2)

종속변수: ∆    ln     ln   ×  

고온충격
(1℃ 상승의 한계효과) 

강수충격 
(10mm 증가의 한계효과) 

Adjusted
R squared3)

(1) h=0 -0.0529 (0.049) -0.207*** (0.022) 0.141

(2) h=1 -0.0412 (0.069) -0.137*** (0.035) 0.276

(3) h=2 -0.195** (0.074) -0.0776** (0.035) 0.308

(4) h=3 -0.137 (0.084) -0.0632 (0.055) 0.279

(5) h=4 -0.142 (0.091) -0.0761 (0.045) 0.256

(6) h=5 -0.117 (0.082) -0.121*** (0.034) 0.215

(7) h=6 -0.286*** (0.080) -0.193*** (0.031) 0.191

(8) h=7 -0.238** (0.082) -0.202*** (0.049) 0.254

(9) h=8 -0.296** (0.103) -0.171*** (0.057) 0.302

(10) h=9 -0.159 (0.095) -0.114** (0.041) 0.316

(11) h=10 -0.125 (0.095) -0.129** (0.044) 0.309

(12) h=11 -0.0774 (0.091) -0.165*** (0.043) 0.278

주: 1) 동 결과를 시차(h)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음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3) R제곱 값에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해 조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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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구간추정모형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충격반응계수
<표 A6> 구간추정모형에 따른 고온충격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응계수1)2)

종속변수: ∆    ln     ln   ×  

일반고온 구간 
(<상위 5%) 

극한고온 구간
(≥상위 5%) 

Adjusted
R squared3)

(1) h=0 0.0453*** (0.007) 0.104*** (0.019) 0.614

(2) h=1 0.0475*** (0.008) 0.114*** (0.022) 0.615

(3) h=2 0.0474*** (0.008) 0.0973*** (0.025) 0.609

(4) h=3 0.0551*** (0.009) 0.104*** (0.026) 0.606

(5) h=4 0.0550*** (0.010) 0.110*** (0.027) 0.597

(6) h=5 0.0556*** (0.010) 0.106*** (0.027) 0.588

(7) h=6 0.0531*** (0.011) 0.110*** (0.031) 0.585

(8) h=7 0.0397*** (0.010) 0.103** (0.035) 0.591

(9) h=8 0.0326*** (0.009) 0.131*** (0.037) 0.598

(10) h=9 0.0306*** (0.009) 0.146*** (0.042) 0.606

(11) h=10 0.0246** (0.009) 0.120** (0.041) 0.610

(12) h=11 0.0278*** (0.009) 0.123*** (0.040) 0.611

주: 1) 동 결과를 시차(h)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5>와 같음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3) R제곱 값에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해 조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표 A7> 구간추정모형에 따른 강수충격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응계수1)2)

종속변수: ∆    ln     ln   ×  
일반강수 구간

(<상위 5%) 

극한강수 구간 
(≥상위 5%) 

Adjusted
R squared3)

(1) h=0 0.0237*** (0.005) 0.0470*** (0.014) 0.614

(2) h=1 0.0364*** (0.005) 0.0625*** (0.015) 0.615

(3) h=2 0.0336*** (0.006) 0.0624*** (0.016) 0.609

(4) h=3 0.0233*** (0.005) 0.0590*** (0.015) 0.606

(5) h=4 0.0212*** (0.006) 0.0536*** (0.016) 0.597

(6) h=5 0.0196** (0.007) 0.0590*** (0.016) 0.588

(7) h=6 0.0210** (0.008) 0.0512*** (0.016) 0.585

(8) h=7 0.0238** (0.009) 0.0563*** (0.016) 0.591

(9) h=8 0.0241** (0.009) 0.0555*** (0.015) 0.598

(10) h=9 0.0204* (0.010) 0.0480*** (0.014) 0.606

(11) h=10 0.0232** (0.010) 0.0477*** (0.014) 0.610

(12) h=11 0.0217** (0.010) 0.0515*** (0.014) 0.611

주: 1) 동 결과를 시차(h)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7>과 같음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3) R제곱 값에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해 조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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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기본모형에 따른 품목별 물가상승률의 충격반응계수
<표 A8> 기본모형에 따른 기상충격의 상품물가 상승률 반응계수1)2)

종속변수: ∆    ln     ln   × 
고온충격 

(1℃ 상승의 한계효과) 

강수충격 
(10mm 증가의 한계효과) 

Adjusted
R squared3)

(1) h=0 0.0524*** (0.009) 0.0519*** (0.010) 0.407

(2) h=1 0.0638*** (0.009) 0.0771*** (0.012) 0.391

(3) h=2 0.0540*** (0.010) 0.0709*** (0.011) 0.367

(4) h=3 0.0508*** (0.010) 0.0523*** (0.010) 0.350

(5) h=4 0.0569*** (0.011) 0.0486*** (0.012) 0.325

(6) h=5 0.0556*** (0.012) 0.0519*** (0.013) 0.308

(7) h=6 0.0473*** (0.013) 0.0526*** (0.015) 0.300

(8) h=7 0.0283** (0.013) 0.0607*** (0.016) 0.308

(9) h=8 0.0287** (0.013) 0.0679*** (0.017) 0.320

(10) h=9 0.0342** (0.013) 0.0626*** (0.017) 0.330

(11) h=10 0.0246* (0.013) 0.0627*** (0.017) 0.329

(12) h=11 0.0235* (0.013) 0.0671*** (0.017) 0.315

주: 1) 동 결과를 시차(h)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9>와 같음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3) R제곱 값에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해 조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표 A9> 기본모형에 따른 기상충격의 서비스물가 상승률 반응계수1)2)

종속변수: ∆    ln     ln   × 
고온충격 

(1℃ 상승의 한계효과) 

강수충격 
(10mm 증가의 한계효과) 

Adjusted
R squared3)

(1) h=0 0.0579*** (0.011) 0.00464 (0.005) 0.733

(2) h=1 0.0547*** (0.013) 0.00616 (0.005) 0.738

(3) h=2 0.0600*** (0.015) 0.00821 (0.005) 0.737

(4) h=3 0.0779*** (0.016) 0.0110* (0.005) 0.738

(5) h=4 0.0708*** (0.017) 0.00720 (0.006) 0.737

(6) h=5 0.0733*** (0.018) 0.00389 (0.006) 0.737

(7) h=6 0.0784*** (0.019) 0.000782 (0.006) 0.735

(8) h=7 0.0714*** (0.019) -0.000892 (0.006) 0.734

(9) h=8 0.0675*** (0.018) -0.00816 (0.007) 0.734

(10) h=9 0.0622*** (0.018) -0.0135* (0.007) 0.743

(11) h=10 0.0532*** (0.017) -0.00977 (0.006) 0.754

(12) h=11 0.0595*** (0.017) -0.0143** (0.007) 0.764

주: 1) 동 결과를 시차(h)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음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3) R제곱 값에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해 조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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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기상충격에 따른 세부품목별 물가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상품물가 하위품목) (1/2)
(상품-중분류)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 변화 (상품-중분류) 공업제품 물가상승률 변화

(상품-소분류) 농산물 물가상승률 변화 (상품-소분류)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변화

(상품-소분류) 축산물 물가상승률 변화 (상품-소분류) 내구재 물가상승률 변화

(상품-소분류) 수산물 물가상승률 변화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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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기상충격에 따른 세부품목별 물가상승률의 동태적 반응1) (서비스물가 하위품목) (2/2)
    

(서비스-중분류)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 변화 (서비스-중분류)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 변화

(서비스-소분류) 외식 물가상승률 변화

(서비스-소분류) 외식제외 물가상승률 변화

주: 1) 음영은 각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며, 회색 실선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료: 자체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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